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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국 정부, 창조 산업을 위한 새로운 비전 발표 

■ 영국 창조 산업 비전 2030 목표  

영국 정부는 2023년 6월 13일 창조 산업 활성화 및 경제 성장을 위해 창조 산업 부문에 

대한 새로운 비전(Creative Industries Sector Vision, 이하 창조 산업 비전)을 발표했다. 창조 

산업 비전은 성장 촉진, 인재 육성, 기술 및 역량 개발을 위한 공동 계획으로, 문화 부문을 

포함한 창조 산업의 성장을 위한 공공 및 민간 부문의 협력 방안 등을 포함하고 있다.

영국 창조산업위원회(Creative Industries Council, 이하 CIC)를 통해 산업계와 함께 개발된 

창조 산업 비전은 지금까지의 창조 산업 정책 성과를 기반으로 2030년까지 창조 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공동의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 영국의 창조 산업 정책 추진 과정

영국의 창조 산업 지원 정책은 긴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호주, 뉴질랜드, 홍콩, 싱가포르 

등 세계 각국의 창조 산업 정책 모델에도 영향을 끼쳤다. 일찍이 문화 산업화 및 경제 

자원화에 주목해온 영국은 1990년대 말부터 영국을 세계에서 가장 앞선 창조 산업의 

허브로 만든다는 비전을 수립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해왔다. 특히 2011년에는 CIC가 

설립되면서 더욱 다양한 창조 산업 지원 정책들이 등장했다. 2013년 하이엔드 TV 및 

애니메이션 도입 지원, 2015년 어린이 TV 세금 감면 등 영향력이 큰 창조 산업 부문에서 

세금 감면 혜택이 확대되었다.

II. 트렌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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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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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Goal 1

영국 전역으로 창조 클러스터(Creative Cluster)를 확장하고, 500억 파운드의 

총부가가치 추가 창출

• 2030년까지 영국 전역에서 창조 클러스터 성장을 추진하고 창조 비즈니스 기회 확대

2030 혁신 목표
창조 산업 혁신과 관련한 공공 및 민간 투자 확대, 영국 주도의 

R&D 혁신을 추진하기 위한 R&D 투자 확대 

2030 투자 목표 지역 투자 혁신을 통해 창조 비즈니스의 성장 잠재력 도출

2030 수출 목표
창조 산업 관련 연간 1조 파운드의 수출을 달성함으로써 영국 

경제에 기여

Goal 2

미래를 위해 다방면에서 고도로 숙련된 인재를 양성하고, 영국 전역에서 100만 개 이상의 

관련 일자리 지원

• 2030년까지 역량 격차와 인재 부족을 해결하면서 창의 인재가 영국 시장 전체의 활력을 

이끌고 재능을 구현하도록 보장

2030 교육 목표
어릴 때부터 창의적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교육 기반과 기회 

마련 

2030 역량 목표 
보다 탄탄한 역량 확보 및 경력 관리를 통해 업계의 요구를 

충족하는 인력 양성

2030 일자리 질 목표 
창조 산업의 모든 부문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 격차 

없이 탄력적이고 생산적인 노동력과 일자리 보장

Goal 3

창조 산업이 개인, 지역사회, 환경 및 영국의 글로벌 위상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 극대화

• 2030년까지 창조 산업을 통해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고, 영국 전역에서 자국 문화에 

자부심을 갖게 하며, 영국의 소프트 파워1) 를 강화

2030 웰빙 목표
창의적 활동으로 웰빙 향상에 기여하고, 지역 사회를 강화하며 

자부심 고취

2030 환경 목표
환경 문제 해결에 있어서도 창조 산업의 역할을 확대하여 영국의 

에너지 안보 계획 달성 지원

2030 소프트 파워 목표
창조 산업으로 전 세계 소비자의 접근성을 확대시킴으로써 

영국의 소프트 파워 및 글로벌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력 강화

최근에는 디지털문화미디어체육부(Department for Digital, Culture, Media and Sports, 

DCMS)가 제공하는 15억 7,000만 파운드 규모의 ‘문화 회복 기금(Culture Recovery 

1) 하버드대학교 케네디 스쿨의 조지프 나이(Joseph S. Nye)가 처음 사용한 용어로, 한 국가가 보유한 문화나 정치적 
가치관, 정책의 매력 등 강제력보다는 매력을 통해 자발적인 지지·이해·공감을 얻는 능력을 일컬음

[표 1] 창조 산업 비전 
2030 목표
자료: GOV.UK 

(2023.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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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nd)’ 등과 같은 강력한 정부 지원을 통해 거의 모든 창조 산업 부문의 활동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었다.

팬데믹을 계기로 영국에서는 넷플릭스나 아마존뿐만 아니라 오디오북 서비스인 오디블

(Audible), 빈티지 및 핸드메이드 제품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엣시(Etsy)와 같은 플랫폼을 

이용해 온라인으로 크리에이티브 콘텐츠에 접근하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소비자 행동도 

변화하기 시작했다. 이와 더불어 라이브 스트리밍에서 증강현실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기술이 창조 비즈니스에 접목되고 있다. 창조 산업 비전은 이러한 변화에 방점을 두고 

수립되었다.

2. 창조 산업 비전 2030 주요 내용 

■ 창조 산업 부문에 7,700만 파운드 추가 지원

영국 정부는 새로운 창조 산업 비전을 통해 2030년까지 영국 전역의 창조 산업 및 창조 

클러스터 개발에 7,700만 파운드를 추가 투자할 계획이다. 정부와 산업계는 이러한 

자금을 활용하여 상호협력하며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러한 정부 

투자는 민간 투자 확대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주요 정책 및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및 투자 

내용은 아래와 같다.

[그림 1] 창조 산업 비전
의 주요 정책 및 프로그램
에 대한 정부 투자 계획
자료: GOV.UK 

(2023.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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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조 산업 클러스터 프로그램’을 통해 최소 6개의 새로운 지역 창조 산업 클러스터 

에서 R&D 지원(5,000만 파운드)

▣ CoSTAR(Convergent Screen Technologies and Performance in Realtime) 프로그램2) 의  

일환으로 영국 전역에 4개의 새로운 R&D 랩과 인사이트 포어사이트 유닛(Insight 

Foresight Unit)3) 구축(7,560만 파운드)

▣ 창조 산업계 기업 지원 프로그램인 CGP(Create Growth Program) 예산을 1,090만  

파운드 증액하여 총 2,840만 파운드의 기금으로 다른 6개 잉글랜드 지역의 기업 

지원

▣ 독립 자선단체인 로열 애니버서리 트러스트(Royal Anniversary Trust)와 협력하여 

창조 산업의 혁신과 성장 장려를 위한 챌린지 출범 

▣ 기술 혁신 관련 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창작자의 권리가 적절하게 보호되도록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에 대한 행동강령 개발 가속화

■ 창의 역량 및 인재 파이프라인 구축 

영국 정부는 창조 산업 부문에서 전문 인력 양성 및 2030년까지 100만 개 이상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추구하고 있다. 정부는 창의 역량 개발 및 인재의 파이프라인 구축을 통해 

이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창의 역량 확보를 위한 인재 양성 및 교육 관련 주요 시책은 

다음과 같다. 

▣ 2023년 새로운 문화교육계획(Cultural Education Plan, CEP)을 발표, 2,500만 파운드 

규모의 악기 계획을 포함한 국가음악교육계획(National Plan for Music Education, NPME) 

제공, 포괄적인 어린이 교육의 일환으로 다양한 관련 활동 기회 모색

▣ 창조 산업 부문 견습 제도 개선

▣ 역량개발 캠프, 고등교육 학자금 대출 지원 등을 통해 창조 산업 역량 개발 지원

▣ 굿워크리뷰(Good Work Review)4) 결과를 바탕으로 산업계와 함께 창조 산업계의 

일자리 품질에 대한 액션플랜 개발

2) 영국 연구혁신기구(UKRI) 산하 예술과인문연구위원회(Arts and Humanities Research Council)가 창조 
산업 연구개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운영하는 영상예술 분야 투자 프로그램 

3) 영상 및 공연 산업의 장기적 경쟁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최첨단 시설, 자원, 전문지식을 설계·개발·구축하는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지원 

4) 창조 산업 전반에 걸친 일자리 품질에 대한 첫 번째 조사 리뷰로, 해당 리뷰는 120개 기관에서 제출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40개의 개별 지표를 마련하여 공정한 임금, 탄력적 근로, 유급 초과 근무, 직원 대표(employee 
representation) 등 일자리 품질 관련 문제를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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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시장에서의 소프트 파워 강화 지원

영국 정부는 창조 산업계를 활성화함으로써 영국인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관련 업계 

사람들이 자신의 직업과 삶에 대한 자부심을 갖는 것은 물론 영국이 소프트 파워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프트 파워와 관련한 주요 지원 내용은 아래와 같다.

▣ 2023~2025년 런던 패션위크, 2024년 런던 영화제 지원 등을 통해 문화 관련 소프트 

파워를 강화하고 관련 수출 촉진 

▣ 영국 정부의 방송 부문 비전을 담은 방송 백서(백서 타이틀 ‘Up Next’) 구현

▣ 산업계 주도의 창조 기후헌장(Creative Climate Charter) 도입

▣ 브래드퍼드(Bradford) 시(市)가 2025년 영국의 차기 문화도시(UK City of Culture)가 

되도록 지원

3. 영상 산업에 끼칠 영향

새로운 창조 산업 비전은 영화, TV 등 영상 제작 기술 및 인프라 확충에 기여하며 관련 

업계에 또다른 도약 기회를 제공할 전망이다. 정부가 약속한 7,700만 파운드의 지원금 

중 상당 부분이 시각효과, 모션캡쳐, 그리고 영상 산업 및 라이브 공연을 위한 AI 기술에 

투자될 예정이다. 주요 프로그램 중 하나인 CoSTAR는 영상 및 공연 부문에서 첨단 

디지털 기술을 융합·활용할 수 있도록 세계 최고 수준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선적으로 버킹엄셔(Buckinghamshire)에 소재한 파인우드 스튜 

디오(Pinewood Studios)에 국립 CoSTAR 연구소를,  요크셔(Yorkshire), 던디(Dundee),  

벨파스트(Belfast)에 지역 R&D 연구소를 설립한다고 밝혔다.

국립 CoSTAR 연구소와 3개의 지역 R&D 연구소에는 영화, TV, 라이브 공연을 위한 

가상 프로덕션 스테이지 등 최첨단 기술이 접목된 영상 제작 공간이 포함될 예정이다. 

가상 프로덕션 스테이지는 특수효과가 필요한 촬영에서 하이엔드 LED 패널을 

활용한 ‘가상 세트’를 통해 기존의 블루/그린 스크린 방식보다 더 저렴하면서도 더 

효과적인 대안을 제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특수효과가 필요한 영화 제작 시 

배우가 그린 스크린에서 촬영한 후 후반작업을 통해 시각효과와 컴퓨터생성이미지

(CGI)를 추가하는 방식이 주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가상 프로덕션 스테이지는 LED  

‘볼륨’ 스테이지를 활용해 그린 스크린 방식보다 더 저렴하게 대규모의 디지털 환경을 

구현하여 복잡한 시각효과를 직접 카메라에 담을 수 있게 해준다. 영국 정부는 런던과 

“지원금 중  
상당 부분이  
시각효과,  

모션캡쳐, 그리고 
영상 산업 및  

라이브 공연을 
위한 AI 기술에  
투자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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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대도시에 국한하지 않고 북아일랜드, 스코틀랜드와 같은 지역에도 연구소를 

설립함으로써 지역 내에 최첨단 영상 콘텐츠 제작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를 통해 전국에 걸쳐 지역의 영상 산업 부흥을 견인하고, 최첨단 영상 제작 기술을 

선도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4. 평가 및 전망

영국 정부는 창조 산업을 미래 경제 성장에 필수적인 요소로 보고 있다. 영국의 창조 산업은 

지난 10년 동안 다른 경제 분야보다 1.5배 이상 빠르게 성장했고, 연간 총부가가치(GVA) 

1,080억 파운드를 창출하고 있으며, 창조 산업 관련 고용은 2011년 이후 다른 경제 부문 

대비 5배가량 더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이에 영국 정부는 올바른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추가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창조 산업의 성장 잠재력을 극대화하면서, 노동 기회 확대 및 

삶의 질 향상, 국가적 자부심 강화로 나아가기 위한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다. 

영국 정부는 창조 산업의 성공에 주력해왔으며 창조 산업에 대한 정부 투자를 통해 관련 

하위 부문의 투자와 발전을 촉진하는 데 성공했다. 2022년 영국의 영화 및 하이엔드 TV 

프로그램 제작 지출은 63억 파운드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이는 2019년보다 18억  

파운드 증가한 규모이다. 이 중 54억 파운드는 내부 투자로, 영국의 제작 경쟁력을 입증 

했다. 이러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스튜디오 시설은 영국 전역으로 확장되었다. 예를 

들어 2021년 제임스 본드 시리즈로 유명한 파인우드 스튜디오는 약 100만 평방 피트의 

제작 공간을 확보한 쉐퍼튼 스튜디오(Shepperton Studios)의 확장을 발표했다. 이 공간은 

아마존 프라임비디오와 넷플릭스가 장기 계약으로 임대 중이다.

영국은 오랜 창조 산업 지원 정책의 성과와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 창조 산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비전 발표로 본격적인 정부의 신규 투자가 시작되며 우선적으로 

창조 산업 관계자들의 역량 발휘, 관련 스타트업의 규모 확대, 지역 기업의 세계적 수출 

기업으로의 전환 등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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